
금호, “형제싸움” 2라운드 승자는?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소송불사 천명 … 금호아시아나는 자제 의사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호가(家) 형제 갈등의 불씨

가 본격적으로 재점화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아시아나항공을 계열분리하기 위해 조만간 소

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방침을 천명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 측은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산업 등 3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계열회사에서 분리시켜 달라고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안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금호석유화학은 6월7일 대우건설 매각과정을 문제 삼으며 금호아시아나를 검찰에 고발한데 이어 계열분리

를 위한 소송 계획까지 밝히며 공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공정위에서 이미 판단이 끝난 내용으로 상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며 대응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호아시아나측은 금호석유화학의 계속된 공세는 박찬구 회장에 대한 검찰의 비자금 수사가 금호아시아나

측의 제보로 시작됐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어떻게 해서든 이쪽에도 흠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

쪽에 흠집을 내려는 상대의 시도에 똑같이 대응하면 우리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고 말했다.

2009년 박삼구 회장과 박찬구 회장의 경영권 다툼으로 그룹 이미지가 적지 않게 손상된 상황에서 또다시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은 그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측이 실제로 소송을 제기하면 금호아시아나도 어떤 방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어

양측의 갈등은 더 크게 번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는 6월23일 한 언론이 입수했다며 공개한 금호그룹의 경영합의서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라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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